8과.  믿음의 거인들: 여호수아와 갈렘. 2025년 11월 22일
1. 갈렙의 믿음:
·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.
· 히브리어의 “갈렙”은 “개”를 말합니다. 갈렙의 삶이 말해주듯이 그의 이름은 경멸의 대상이 아닌,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상징했습니다. 갈렙은 모두가 배반할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.
· 열 정탐꾼들은 정복이 불가능한 성벽으로 둘러 쌓인 도시들과 거인들을 보고 돌아온 반면, 갈렙은 정복당할 성벽 도시들과 밥처럼 먹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(민 13:28-33; 14:6).
· 성난 군중들이 갈렙과 그보다 어린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그는 자기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(민 14:10).
· 우리도 갈렙이 보여준 모본을 따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.
· 믿음을 실천함.
·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한 후 보고하라고 했을 때, 갈렙은 “내 확신에 따라 보고” 했고 “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”(수 14:8)다고 회상했습니다. 갈렙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밟았던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(수 14:9).
·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40세였고, 그 후 5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(수 14:10). 그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​​강건했고, 그의 신념도 ​​변함이 없었습니다(수 14:11).
· 드디어 이 약속을 주장하고 자신의 신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렙은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(수 14:12-14).
· 횃불을 다음세대에 넘겨줌.
· 갈렙은 자신에게 할당된 땅의 일부를 정복한 후, 자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했습니다. 그의 후손들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것인가?
·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고, 이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횃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.
· 그래서 기럇세벨, 또는 드빌이라 불리는 지역을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(수 15:15-16).
· 갈렙의 조카 옷니엘은 그 도시를 정복한 용사가 되었고,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재판관이 되었습니다(수 15:17; 삿 3:9-11).
·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한 옷니엘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정복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(수 15:18-19). 이렇게 그는 갈렙의 정신을 잇는 상속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.
2. 여호수아의 믿음.
· 모세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그를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. 여호수아는 용감했고, 충성했고, 순종했으며, 큰 도움을 주었으며,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되었습니다(출 33:11).
·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지파가 상속된 영토를 얻을 때까지 돕다가 마지막에 실로 근처에 성소가 세워져 있던 도시인 [딤낫세라], 즉 “다 나누고 남은” 땅을 선택했습니다 (수 19:50.
·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:
· 믿음은 현(사)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,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다른 차원의 태도를 제공합니다
· 불평하는 대신 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
·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
·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
·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은  가치 있는 삶입니다 (시편 84:10)
3. 믿음을 얻는 방법.
·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셨는데, 특히 가장 좋은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(히 12:1-2).
·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, 겸손한 태도를 키우고,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하는 법을 배웁니다.
·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?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.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환영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(고후 3:18).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만 변화됩니다. 갈렙처럼 변화되기로 선택(결심)하고,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산 제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(롬 12:1-2).
